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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업능력개발시장은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원하는 학생 및 구직자, 근
로자(수요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시설(공급자)에
서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켜, 
이를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의 기업(2차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영역임. 
ㅇ 2009년 현재 전체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규모는 연 10조원 내외를 
보이고, 향후에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됨.  
ㅇ 현재 직업능력개발시장은 외적으로는 고학력 저출산과 같은 여건변화가 있
으며, 내적으로는 과도한 모집경쟁과 유사훈련과정의 증가가 발생하고, 정
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음. 
ㅇ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수준으로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을 양성
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의 하향평준화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고 과도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빠른 변화로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를 위한 상시적인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됨.
-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이나 사업방식의 변화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직업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이 지속적인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훈련 수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학습기회가 필요하며, 일과 교육훈련의 
통합이 요구됨. 
- 한편 IT기술의 발전은 교육훈련의 방식을 변화시켜 원격훈련과 혼합훈련의 새로운 가능성
을 제기
 세계화와 FTA 진전에 따라 교육시장과 직업능력개발시장의 개방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교육ㆍ훈련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어와 선진기법으로 무장한 수준 높은 교육ㆍ훈련과정을 
배경으로 다수의 훈련기관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시장에 진출시기와 진출방법을 탐색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현재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잠재적인 외부 공급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책방향은 직접규제와 관리로부터 간접적이고 결과 중심
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 
- 훈련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과 승인을 줄이는 대신 훈련 성과로 나타나는 취업이나 직
업능력향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노동부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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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공급자 중심의 현행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기업ㆍ근로자ㆍ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직업
훈련의 양과 질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말함. 
- 이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숙련ㆍ다기능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이끌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시장의 발전단계와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현재 민간
직업능력개발시장이 당면한 문제와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함. 
-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사
안임.
- 특히 현재 우리나라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발전단계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과 시장 
참여자의 변동으로 전환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정부역할에 대한 방
향 검토와 치밀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함. 
Ⅱ.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정의와 발전
1.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정의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은 민간부문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의 수급이 발
생하는 영역을 의미
- 여기에서 민간은 공공에 배치되는 개념이면서, 시장(market)을 보완하는 의미로 쓰임.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원하는 훈련수요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배출되는 기술ㆍ기능인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 민간직
업훈련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됨. 
- 훈련수요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수요 주체로, 당장 취업하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79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예정자나 직무능력향상을 추구하는 근로자는 물론 전직을 준비하
는 계층을 포함
- 훈련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은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 산업체는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을 통하여 인적자산을 공급받으며, 경우에 따라 산업
체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시설에 시설이나 장비 등 물적 
자산은 물론 훈련강사를 제공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직업훈련생, 산업체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직업훈련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작동될 수 있게 하는 조정 및 지원자의 역할
[그림 1]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률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이 있음.
- 이외에도 고용정책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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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제도에 관한 전반을 규정한 훈련기본법(개발시설, 개발기준, 개발과정
의 인ㆍ지정, 개발과정 평가 등)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재직자 훈련, 실업자 훈련 등 각종 지원사업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현장실습, 평가 및 정보 공개 등)
2. 직업능력개발시장의 발전
 태동기(해방 후~1994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민간차원에서 인력양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데서 출발
- 보사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 내 직업훈련이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는 인정직업
훈련제도를 도입.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교재 및 자료 제공, 
직업훈련교사의 지원 및 기술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줌.
 1976년 말에는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 
- 직업훈련분담금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납금을 납부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직업안정을 위해 사업 내 직업훈련에 양성훈련뿐만 아니라 전직훈련도 포
함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훈련분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직업훈련을 촉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촉진법(1976)이 제정됨. 
  ※ 1977년에는 기능대학법이 제정되어 기능인력 양성에서 정규교육의 성격을 강화하였는데, 
1997년의 개정에 의해 기능대학 졸업자도 일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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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촉진기금법, 기능대학법 등을 개정하는 동시에 한국직
업훈련관리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을 통한 훈련제도의 정착이 강화됨.
- 훈련기본법이 제정된 1977년 당시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 수는 공공이 79개소, 사업 내 
시설이 558개소이고 민간인정기관이 33개소
- 1994년에는 사업 내가 238개, 공공이 한국산업인력공단 38개를 포함한 90개이고, 민간인정
기관이 139개소로 민간부문이 크게 증가함.
 성장기(1995∼2008년)
 1993년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고용보험법(1993)이 제정되고, 고용보험에서 직업
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어 직업훈련의무제도가 폐지됨.
- 특정 기능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 등 6개 산업의 150인 이상 업체에서 모든 산업으
로 직업능력개발 대상이 대폭 확대
 1997년 말에는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1999년부터 적용
-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재직자를 위한 향상ㆍ전직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개
발 지원, 기준 외 훈련 및 기업 내 직원연수 사업을 인정하고 지원
- 훈련실시요건을 완화하여 비영리 법인 이외에도 영리법인, 사업주 단체, 개인 등도 훈련시
설 또는 훈련과정을 인ㆍ지정받을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원격훈련(인터넷 및 우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향상훈련의 양적 증가에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 
- ‘평생학습진흥 5개년계획안’(2001년)은 평생학습 기회확충, 지역평생학습 문화진흥, 취약계층 
평생학습 강화, 평생학습 기반강화, 그리고 일터의 학습조직화를 그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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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2004년)은 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노사단
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우대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ㆍ지정 취소기준 및 직업능력개발법인의 설립 허가요건
ㆍ설립 허가 취소요건 등을 정함. 
-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결과에 따
른 차등적 지원체제를 규정 
 고용보험의 적용과 평생학습의 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의 시행주체는 민간으로 완전히 이행함.
 전환기(2009년∼) 
 성장기를 거치면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대기업ㆍ정규직 
위주의 지원문제가 대두 
- 참여기회의 양극화가 진전되어 대기업 재직자, 정규직 근로자, 고학력자, 남성의 훈련 참
여가 많음.
- 일부에서는 산업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취업률이 매우 낮은 분야의 훈련도 이루어지
는 등 문제가 대두
 직업능력개발의 격차 완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주 지원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개인적 
필요에 의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져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근로자(구직자 포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
합 관리하는 훈련서비스 전달체계
- 우선 구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기존 개인적 훈련방식인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등과의 전달체계 통합을 통해 사업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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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의 도입은 직업능력개발의 훈련체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민간훈련기관의 
운영방식에 크게 영향을 줄 것임.
- 2009년 상반기의 적합과정 심사결과를 보면 1,314개 훈련기관에서 4,809개 훈련과정이 선
정되었는데, 이는 정부 주도 훈련방식에 비해 훈련과정수가 2.2배 정도 증가한 것임.
- 과정개설을 승인받았더라도 훈련생 모집에 실패한 훈련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훈련생이 넘
치는 기관은 규모가 커지는 등 시장기능의 본격적인 작동과 함께 일부 부작용(훈련생 모집 비
용의 증가, 초단기 위주의 훈련과정 증가, 구직자 중심훈련의 후퇴 등)도 대두될 것으로 전망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내ㆍ외적인 환경변화와 함께 정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현재는 발전단계상 전환기이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갖는 
중요성이 큼.
- 전환기의 특성상 환경과 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의도하지 않는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Ⅲ. 직업능력개발시장의 현안
1. 시장 현황
 2009년 현재 전체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규모는 연 10조원 내외를 보일 것으로 추산 
 집체부문이 8조원 내외(외국어와 자격취득 부문 각 1조원, 입사(각종고시 포함)를 위한 수험분야 
1조 5,000억 원, 실업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4조 5,000원), 원격부문이 2조원 내외로 추산됨.
- 국내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규모에 대한 추계는 정규교육이나 외국어 교육훈련에서 직업
능력개발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어려워 쉽지 않는 문제임.
  ※ 장홍근 외(2003)는 2002년의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시장 규모를 연간 4조 4,755억 원으로 추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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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시장 비중이 1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향후에도 매년 상당한 정도(10% 내외)의 성장이 전망됨.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시장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달 체계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고 민
간은 기업외부의 교육훈련시설과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로 구분 
 공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공적인 자금으
로 조달하고, 미취업 청소년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훈련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둠.
- 민간교육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등교육법, 평생학습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있음.
  ㆍ 민간교육훈련시설의 대상은 근로자나 예비근로자로 양성, 향상, 전직 등 모든 유형의 
훈련이 실시되지만, 비중 면에서는 향상훈련이 가장 높음.
- 사업 내 직업훈련은 기업체 내부의 훈련시설에 의해 공급되며, 재직근로자 및 취업예정자
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음.
<표 2> 직업능력개발의 전달체계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교육훈련기관 사업 내 
주요고객 청소년, 취약계층 구직자, 재직자 등 재직 근로자
가치 공공성 효율성(+공공성) 효율성
정부역할 관리감독 부분개입(지원, 과정인정, 평가) 부분개입(과정인정)
교육과정인정 절차 없음(예산통제) 교육ㆍ훈련과정인정+ 시장자율
훈련과정인정
+ 기업자율
주요 대상 주로 양성훈련 양성+향상+전직 주로 향상
재원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사적재원 고용보험기금, 기업재원
훈련공급기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사업 내 훈련시설
자료: 장홍근 외(2005)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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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기관을 보면 2007년 12월 현재 공공훈련기관 53개, 민간훈
련기관 4,882개로서 민간훈련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임. 
















기관수 40 8 5 67 756 51 4,008








 교과부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시설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을 위한 법률에 의한 학위제, 고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한 공개강좌, 
고등교육법 제49조에 의한 전공심화과정, 산업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한 특별과정, 고등교육
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등이 있음(최지희 외, 2007). 
- 기관의 설립주체는 법인이 1,944개(74.2%)로 가장 많으며, 국가/지자체가 325개(12.4%), 개
인이 297개(11.3%)
<표 4> 평생교육기관 특성별 현황 (단위: 개)
시설 구분 기관 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학력보완시설
학점은행제등록
기관 기타
총계 2,620 662 157 263 1,664 
학교
부설
유ㆍ초ㆍ중등학교부설 12 - 3 - 9 
대학(원)부설 378 68 51 218 122 
소계 390 68 54 218 131 
원격형태 611 170 72 13 376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부설 205 12 - 2 192 
산업체부설 39 10 1 3 26 
소계 244 22 1 5 218 
시민사회단체부설 244 47 4 6 190 
언론기관부설 92 38 - - 54 
지식ㆍ인력개발형태 681 301 17 18 364 
평생학습관 358 16 9 3 331 
주: 기관 수는 각 유형별로 중복 체크할 수 있으며, 기타는 3가지 유형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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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체부문의 최근 5년간(2003년~2007년)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 기관을 살펴보면, 공공훈련기
관은 정부정책에 의해 일부 감소한 반면 민간직업훈련기관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동
부 지정 시설과 학원 등이 급속히 증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은 2007년 12월 현재 공공훈련기관 53개, 민간훈련기관 4,882개
로서 민간훈련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임(노동부, 2008).
 현행 체제는 훈련시설의 취지와 특성에 따라 훈련과정에의 참여범위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
어 있음(오영훈ㆍ김수원, 2005). 
- 실업대책 직업훈련은 공공훈련시설과 사업 내 훈련시설을 제외한 민간훈련시설에서 주로 
실시, 특히 실업대책 직업훈련 중 우선선정 직종훈련은 공공훈련시설 중 대한상의와 민간
훈련시설 중 사업주 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서 주로 실시
- 재직자훈련은 공공훈련시설과 민간훈련시설에서 주로 위탁훈련 형태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어와 수험과정은 주로 자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표 5> 직업훈련과정별 훈련시설의 참여체계
            훈련시설
훈련과정
공공훈련시설 민간교육ㆍ훈련시설
폴리텍대 대한상의 지자체 사업 내 훈련시설 사업주 단체 법인, 개인
○ 실업자훈련
 - 신규실업자훈련 ○ ○ ○ × ○ ○
 - 전직실업자훈련 ○ ○ ○ × ○ ○
 - 여성가장훈련 ○ ○ ○ × ○ ○
 - 우선선정직종훈련 × ○ × × ○ ○
 - 자활훈련 × × × × ○ ○
 - 지역실업자훈련 ○ ○ ○ × ○ ○
○ 재직자훈련
 - 사업주지원훈련 ○(위탁) ○(위탁) ○(위탁) ○(자체) ○(위탁) ○(위탁)
 - 수강지원금훈련 ○ ○ ○ × ○ ○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 ○ × ○ ○
○ 비지원 분야 
 - 외국어 과정 × × × ○ × ○
 - 입사시험준비 과정 × × × × × ○
주: ○: 참여, ×: 미참여(제주도와 같은 특수지역에서는 실업자훈련에서 외국어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 오영훈ㆍ김수원(2005)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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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민간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을 보면 전반
적으로 큰 변화가 없음. 
 최근 5년간(2003년~2007년) 실업대책훈련에서는 실시인원과 예산집행액에서 큰 변화가 없으
나, 재직자향상훈련에서는 2003년도 실시인원 1,725천 명(2,695억 원)에서 2007년도 3,601천 
명(5,69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 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훈련보다는 재직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결과임.
- 특히, 근로자수강지원금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로직업능력개발법의 제정 취지에 따
라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강조되었기 때문임.
<표 6> 2003년~2007년간 민간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단위: 천 명, 억 원)
훈 련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총  계 1,838 5,358 2,143 6,216 2,573 6,893 3,054 8,204 3,728 9,629
□ 재직자향상훈련 1,725 2,695 2,034 3,100 2,456  3,823 2,942 4,708 3,601 5,694
  ㅇ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1,662 1,808 1,958 1,982 2,351 2,365 2,752 2,969 3,000 3,409
  ㅇ 유급휴가훈련    6   69    6   80    5   79   6  104    7  138
  ㅇ 근로자수강지원금   29   42   39    59   71   117  156  289  269  528
  ㅇ 학자금대부   28   635  31   748   29   765   28  816   25  799
  ㅇ 시설ㆍ장비대부  -  -  -    63  -  98  -   80 -   76
  ㅇ 중소기업컨소시엄  - 141  - 168  -  399  -  450 -  744
□ 실업대책직업훈련 113 2,663 109 3,116 117 3,070  112 3,498 127 3,935
  ㅇ 재취업훈련  90 1,750  82 1,970  93 1,985   82 1,885  93 2,165
   - 전직실업자훈련  58 1,320  53 1,242  64 1,368   54 1,285  65 1,526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12 126   9  126   8   102   6   93   4   82
   - 신규실업자훈련  17 246  18 528  19   459  20  460  18  441
   - 새터민직업훈련   1   37
   - 영세자영자훈련   3   20
   - 자활훈련   3  58   2   74   2   56   2   47   2   59
  ㅇ 인력개발훈련  23 913  27 1,146  24 1,085  30 1,613  34 1,770
   - 기능사양성훈련  11 205  11  246  10  254   8  267   7  277
   - 우선직종훈련  12 708  16  900  14   831  22 1,346  27 1,493
주: 2006년까지 신규실업자훈련에 새터민이 포함됨.
자료: 노동부(각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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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2008년
도에는 2007년에 비해 증가함. 
-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적으로 2007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사업장 부설 시설, 언
론 부설 시설, 지식ㆍ인력개발형태 시설 등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감소함.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2008년)를 살펴보면, 산업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07년에 비해 대폭 증가
<표 7>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기관(개소) 프로그램(개)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학교
부설
유ㆍ초ㆍ중등학교 부설 9 12 34 91
대학(원) 부설 375 378 18,318 19,416
소 계 384 390 18,352 19,507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181 205 33,814 28,361
산업체 부설 26 39 3,779 2,422
소 계 207 244 37,593 30,783
언론기관 부설 78 92 4,149 2,524
지식ㆍ인력개발형태 570 681 12,565 11,689
시민사회단체 부설 166 244 2,651 2,742
원격형태 502 611 14,571 29,083
평생학습관 314 358[25] 11,108 11,021
총 계 2,221 2,620 100,989 107,349
주: 1. [  ]는 평생학습관과 중복되는 다른 시설의 수치로 전체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2. 프로그램 수는 1개월 이상 및 1개월 미만 프로그램을 합산한 것으로 조사일로부터 1년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교육통계 DB.
 원격부문을 보면 2008년 이러닝 사업자 수는 총 1,145개이며, 이를 대표사업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 사업자 727개, 콘텐츠 사업자 282개, 솔루션 사업자 135개로, 2007년 대비 389개 사업
자가 늘어나 전년대비 51.5% 증가
※ ‘콘텐츠’ 분야란 원격훈련 콘텐츠(훈련과정)를 개발하는 시장을 의미하고, 솔루션 분야는 이
러닝 시스템 개발 분야이며, 서비스 분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원이나 각종 학교, 학원 등 
교육훈련 서비스 운영부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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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 중 78개가 이러닝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각 분야별 사업 
중단 사업자는 서비스 분야가 59개로 가장 많고, 콘텐츠 분야 11개, 솔루션 분야 8개로 평
균 10.3%(2007년 11.9%)의 사업 중단율을 보임.
- 신규진입 사업자는 총 467개로서 서비스 분야 338개, 콘텐츠 분야 86개, 솔루션 분야 43개
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46.5%). 
<표 8> 사업 분야별 이러닝 사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4년 20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감(증감률)
전체 258 100.0 381 100.0 621 100.0 756 100.0 1,145 100.0 389 51.5
콘텐츠 101 39.1 126 33.1 167 26.9 201 26.6 283 24.7 82 40.8
솔루션 68 26.4 74 19.4 92 14.8 94 12.4 135 11.8 41 43.6
서비스 89 34.5 181 47.5 362 58.3 461 61.0 727 63.5 266 57.7
자료: 지식경제부ㆍ전자거래진흥원(2009). 
 이러닝 시장의 공급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 매출액 1조 8,700억 원을 나타내어, 2007년 대비 
8.3% 성장하였으며, 서비스 부문은 10.3%, 콘텐츠 부문은 6.6%, 솔루션 부문은 1.5% 증가 
- 이러닝 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은 16억 3,000만 원이었는데, 전체 사업자의 3.5%에 해당하는 
100억 원 이상 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61.1%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닝 사업추진 현황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사업부문별로 서비스 사업자의 61.9%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초등학습 분야에 23.3%, 단체 기업부문 36.7%를 나타
내고 있음.
- 이러닝 기관 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 불과하였고, 주로 기업
체(43.6%)가 콘텐츠 및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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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계층별 사업영위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콘텐츠
솔루션
유아/미취학 9.8 7.8 6.2 11.4
초등 20.9 18.4 13.6 23.3
중등 16.4 18.7 12.4 16.2
고등 17.0 19.4 8.6 17.7
대학 19.3 23.7 11.2 19.1
일반성인(평생교육) 49.6 34.1 18.6 61.9
단체
기업체 43.6 53.9 57.6 36.7
학교 21.4 26.4 56.6 12.5
정부ㆍ공공기관 21.3 30.1 39.1 14.4
공통 8.5 6.8 7.4 9.4
자료: 전게서.
 직업능력개발원격훈련을 실시하여 기관평가를 받은 기관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터넷원격
훈련 자체기관은 6년간 기관 수의 증가가 거의 없음. 
- 이에 비하여 인터넷원격훈련 위탁기관과 우편원격훈련기관은 2007년과 2008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
<표 10> 연도별 훈련기관 유형별 훈련기관 수 (단위: 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우편원격훈련 45 45 40 47 46 63 93
인터넷원격훈련(자체) 44 50 47 47 42 45 48
인터넷원격훈련(위탁) 30 31 33 35 50 65 73
주: 인터넷원격훈련(위탁): 2005년 신생훈련기관(2개), 2006년 신생훈련기관(9개) 포함
자료: 박천수 외. 2009. 
 우편원격훈련은 과정개설 수나 운영 회차 모두 2006년도 이후에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주로 우편원격훈련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인터넷원격훈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체훈련기관은 주로 회차를 
늘리고 있으며 위탁훈련기관은 회차와 기관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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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훈련기관 유형별 훈련과정 개설 수 (단위: 개, 회)
구분

















과정 수 2,332 51.8 1,738 38.6 1,238 30.95 1,856 41.2 3,281 71.3 4,876 77.4 8,093 87.0 
전년대비 - -594 -500 +618 +1,425 +1,595 +3,217 
회차 8,851 196.7 10,648 236.6 9,091 227.3 14,083 313 28,367 616.7 42,690 677.6 58,676 637.8  





과정 619 14.1 839 16.8 931 19.8 1,192 25.4 1,787 42.5 1,725 38.33 2,126 44.3  
전년대비 　- +220 +92 +261 +595 -62 +401 
회차 2,521 57.3 3,809 76.2 4,746 101 7,433 158.1 9,591 228.4 11,119 247.09 13,859 288.7  





과정 1,370 45.7 1,466 47.3 1,339 40.6 2,129 60.8 3,795 75.9 3,740 57.54 6,872 94.1  
전년대비 　- +96 -127 +790 +1,666 -55 +3,132 
회차 8,737 291.1 10,783 347.8 7,979 241.8 22,681 648.0 32,549 651.0 33,449 514.6 61,832 847.0  
전년대비 　- +2,046 -2,804 +14,702 +9,868 +900 +28,383 
자료: 박천수 외, 2009.
 연도별 원격훈련 과정의 훈련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회 평균 훈련 인원은 줄어들었으며, 
- 수료율은 지난 6년간 86~94%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3년 201,244 22.7 86.7% 424,128 168.2 70.7% 428,906 49.1 83.0%
2004년 205,267 19.3 87.6% 464,945 122.1 86.2% 265,228 24.6 86.2%
2005년 140,945 15.5 94.3% 441,252 93.0 88.2% 180,928 22.7 89.7%
2006년 270,141 19.2 88.9% 420,051 56.5 86.3% 649,472 28.6 85.7%
2007년 422,265 14.9 91.5% 678,497 70.7 87.8% 817,752 25.1 90.2%
2008년 513,282 12.0 92.2% 584,945 52.6 82.5% 838,189 25.1 89.0%
2009년 723,574 12.3 88.9% 608,255 43.9 86.4% 1,163,575 18.8 89.1%
자료: 박천수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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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 문제
 직업능력개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고, 고학력자의 조기퇴직
과 자영업의 몰락으로 훈련기관의 개설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훈련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음. 
 이전 주소지에서 기관평가의 등급이 낮거나 문제가 야기된 경우라도 훈련기관의 지리적인 
이동 개설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퇴출이 어려운 대신에 신규진입이 쉬워져, 직업능력개발 참여기관
의 자연적인 증가 추세가 지속 
 훈련공급에 대한 경쟁격화로 인해 대규모 훈련기관이 출현하여 특성화와 다각화의 장점도 
일부 있지만, 과도한 모집경쟁과 유사훈련과정의 증가로 인한 폐해도 나타나고 있음. 
- 민간훈련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훈련생 모집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를 타개하고
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유사 훈련과정이 다수 개설됨으로써 훈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훼손
 훈련교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사실상 사라져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훈련교강사가 될 수 있
는 등 잠재적인 공급이 늘어나, 저임금과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이ㆍ전직이 많음.
 훈련기관에서 훈련교사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여 우수한 훈련교사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훈련의 효과를 낮추어 훈련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으
로 이어짐.
- 훈련과정의 개발이나 준비단계에서 훈련교강사가 과정과 유리되어 있고, 인센티브 체계도 
미흡하여 강사의 열의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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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일부 대형훈련기관은 자체적인 자금과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
로 활용하여 시설과 장비에서 소규모 기관을 압도하고 훈련생을 독점
 일부 성과가 좋은 훈련기관이 출현하고 기존방식과는 다른 훈련과정을 공급하는 우수사례
도 나타나고 있음(박천수 외, 2009a).
- 이에 비하여 훈련생에게 접근성이 높은 다수의 영세한 훈련기관은 소규모의 생계형 훈련
을 실시하고 있어 훈련수준의 향상이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추진하기에 역량이 미흡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개별직업능력개발기관에게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기
관 간 불공정성의 문제가 대두
 노동부 지정시설에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유사한 직업능력
개발을 실시하는 기관 가운데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도 있음.   
- 훈련생의 배분이나 훈련생의 모집에서 동일한 여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과정단위는 물론 
기관단위에서 실시여건의 불균등성은 민원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가능
 1차 수요자인 훈련생과 2차 수요자인 기업의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요자 간 
불일치에 의한 시장의 왜곡이 가능 
 시장에서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직업능력개발기관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받고 있는 1차 수요자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  
- 요리와 같은 음식서비스 분야의 훈련은 다수의 훈련생이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있으나, 구
인업체는 많지 않아 취업이 곤란한 과정이 많음. 
- 이에 비하여 기계나 금속ㆍ재료 분야의 훈련은 수강생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해당기
능을 보유한 인력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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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이 개별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여, 높은 현장수요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
적인 측면이 감안된 혼합훈련(Blended Learning)의 발전이 늦음.  
 현재 원격훈련과정 심사에서는 혼합훈련을 위한 준비가 추진되어 왔으나 이를 집체훈련과 
결합하는 과정개발은 미흡
- 특히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세미나, 토론 방식 등)과 결합된 직업능력개발은 도입의 필요성
에 비하여 추진이 더딤.  
Ⅳ. 시사점
 현재 직업능력개발시장은 훈련대상의 변동과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환기에 놓여 있음.
- 고학력 추세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수요가 크게 감소
하여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음. 
- 다른 한편에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술은 물론 생산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으며, 기술과 기업의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인력 이동을 촉진
시키고 직업능력개발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의 원활
한 재배치가 어려워져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공존하는 마찰적인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이에 직업능력개발은 그 방향이 인력양성 중심에서 전직지원이나 재직자의 능력개발로 바
뀌어 가야함.
-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기관의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경쟁의 
가속화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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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주체별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차이를 보임. 
- 구직자는 취업이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 근로자는 스스로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고용의 안정과 임금의 상승을 추구 
-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여 이익을 늘리고 판매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업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장려 
- 훈련기관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제공 
- 정부는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원활한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시장의 실패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
도와 정책을 시행
 직업능력개발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함. 
- 개인과 기업, 훈련기관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해야 하
고,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을 잡는 역할로 
바꿔나가야 함. 
- 특히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과거와 같이 직접규제와 
통제를 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함.  
- 이는 경제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의 개방이 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향후 피할 수 없는 추세임.
 장기간에 걸쳐 제도화된 공급자가 주도하는 훈련 시스템의 영향력이 감소하므로, 훈련 상담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 고용보험체계를 통한 Levy-grant 방식이 직업능력개발시장을 주도하여 양적 성장에는 기여
하였으나, 질적 성장의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
- 훈련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훈련기관의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유인이 미흡
- 이에 수요자의 합리적 훈련 선택을 위한 훈련 상담, 훈련과정 정보 제공, 훈련성과 평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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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으로 제시된 직업능력개발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체계
적인 추진이 필요 
- 기관평가 결과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기관명(소유주)의 변경이나, 주소이전 개설
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평가연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기관의 자연적인 증가
를 제한 
- 훈련공급 경쟁이 훈련기간의 과도한 단축이나 서비스 직종 분야로 훈련과정의 편중 및 훈련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훈련 경쟁력의 제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전반(교사
나 시설 포함)에 대한 훈련생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 최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등에서는 훈련교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현직자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은퇴자의 초빙과 같은 외래 강사의 활용을 지원 
- 향후 직업능력개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훈련생 
접근성 위주의 분산을 지향할 것이지를 판단
- 직업능력개발 참여기관 상호간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
- 산업체(2차 수요자)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평가 평가시
스템의 개선을 지향
- 현재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BL훈련의 광범위한 도입을 위한 절차와 질관리 방식을 
개발하여 추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수준으로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을 양성하기 위하
여, 훈련과정의 하향평준화와 같은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시장혼
란을 제거할 적절한 정부역할의 중요성이 큼.
- 여기에는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사회적인 위상
의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동시에 공정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
선 등이 포함됨.  
- 또한 제도와 정책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탐색도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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